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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을위협하는학교운동장

7 제2의등록금탄생, 학교앞자취비용

12 인물. 학교에착한
카페를차린학생들

신민지기자 86hufspress@hufs.ac.kr

홍규원부장

패럴림픽으로돌아본우리사회의언론

국·부장 고정칼럼

수강신청페이지서버오류, 개선필요

창업동아리허브더카페

이민정·양재상 기자 86cosmos@hufs.ac.kr 

모두가주인공이었던제 36차 모의유엔총회개최
박수세례아래숨은일꾼들돋보여

*나고야 의정서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공유하기위한지침을담은국제협약

▲숨은일꾼들의열정속에총회를성공적으로진행할수있었던참가자들. 심사위원과 발언자, 청중 모두 총회의내용에집중하고있다.

“내가꿈꾸던직장에한발자국더다가갔어요”
지난 4일(화)부터 5일(수)까지 서울배움터미네르바콤플렉스에서취업박람회(Global Job Fair)가 열렸

다. 취업을준비하는학생들이각자관심이있는기업의담당자와입사지원에대한상담을하고있다.

권수정 기자 86sj@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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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우리학교, 세계대학평가현대어문학34위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내가선택한과목으로
A+재도전하자

우리학교빛낼‘사이버홍보단’모집

종이식권에서전자식권으로

학내브리핑

만평 김경보 1

추가등록기간놓치지마세요

편집장 ┃┃ 강유나(영어·영어 11)

부 장 ┃┃문나윤(어문·중앙아시아어 11)  우보연(동유럽·세크어 11)   홍규원(동양어·이란어 11)

정기자 ┃┃ 권수정(서양어·이탈리아어 12)  김경보(통번역·중국어 12)  김계선(경상·국경 11)

김정원(국제·국제 12)  박준서(통번역·중국어 12)  신민지(통번역·태국어 11)

양재상(상경·경제 12)  유상민(서양어·이탈리아어 12)  이민정(통번역·중국어 12)

이은결(동양어·터키어 12)  임채윤(동양어·몽골어 11)  홍진아(사회·정외 12)

조 교 ┃┃이현주(일반대학원·언어인지)  정진경(상경·국통)

오유진(어문·그불어 10)                    안지혜(영어·영문 10)

서상아(통번역·스페인어 10)              이은수(사회·자전 11)

신혜지(서양어·스페인어 10) 

조인우(상경·국통 09)

임기만료 면

임

사 령

<다음호참조>

홍진아·양재상기자86jinah@hufs.ac.kr

외발추,바람과함께사라지다?
유명무실화된외발추, 집행부마저해산되다

?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김경보기자 86kimseoul0923@hufs.ac.kr

1) 너클포어(KNUCKLE FOUR) 콕스(키잡이)

1명과 크루 4명이 한 조를 이룸. 한 사람이

한 개의노를잡는스위프(sweep) 조정

2) 에이트(EIGHT) 콕스(키잡이) 1명과 크루 8

명이 한 조를 이룸. 한 사람이 한 개의 노

를잡는스위프(sweep) 조정

각주

열정으로물살을가르다
조정부‘은파회’1위는못했지만…“후회없는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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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서 기자 86jspark@hufs.ac.kr

라우라친치야미란다,우리학교동문되다
미네르바홀에서코스타리카대통령학위수여식열려

유상민 기자

86chickenchicken@hufs.ac.kr

32석→162석, 

넉넉해진노트북열람실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대통령은 1959년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태어나 자국의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공공정치학학사를 받았다. 이후 △공공안보부 장관 △법무장관 △국회의원 △부통령 등을 역
임했으며 2010년 2월에 코스타리카 제4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마지막 경기인 에이트(YB)가 끝난 후 우리학교의 한 조정 선수가 수고했다며 다른 선수의 등을 두
드려주고있다.

사
진
박
준
서
기
자



◆지난해학생회관침수, 피해액최대 900만원

◆학교측“동아리연합회측과상의해지원 완료”
◆“피해 줄여줬으면”…“사방댐 설치했습니다”

김경보 기자 86kimseoul0923@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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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캠퍼스학생회관수해,그후 1년
지하동아리보상…엇갈리는의견

유상민 기자 86chickenchicken@hufs.ac.kr

우리공간이달라졌어요
일본어대, 글로벌경영대자치공간새단장

이은결기자 86leg@hufs.ac.kr

노천극장철거, 긍정적의견높아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 페이스북 계정이 학생들과 침수 문
제에 대해 웹상에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다. 63명의 학생이
글을보고‘좋아요’를눌렀다.

지난 해글로벌캠퍼스학생회관침수로인해지하 1층에있는동아리들은최소 300만원에서최대 900만원의금전적피해를입었다. 학교측에서는동아리연합회와상

의해 지원을 했지만 정작 동아리 부원들은 아직도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학교측과 동아리측의 엇갈린 입장을 들어보고 이와 더불어 침수 방지 방안을 찾

아봤다. 편집자주

이하생략

▲ 서울배움터 인문관 1층에 새로 생긴 일본어대 자치공간

서울배움터

글로벌캠퍼스

조수경
영어대학영어학과

정은귀
영어대학영문학과

성승은
영어대학영어통번역학과

김희정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박경은
동양어대학태국어과

김기선
동양어대학몽골어과

나민구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이종오
사범대학 프랑스어교육과

이미영
사범대학독일어교육과

라승도
러시아연구소 HK교원

유진일
동유럽학대학헝가리어과

윤선경
통번역대학영어통번역학부

이지은
어문대학중앙아시아어과

최소영
통번역대학일본어통번역학과

최우익
러시아연구소 HK교원

2012학년도 2학기신임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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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아랍어

달에착륙한최초의인간, 닐암스트롱사망

폭풍아이작, 아이티강타

세계브리핑

2012 런던패럴림픽, 드디어막이오르다

▲열대폭풍아이작의이동예상경로

▲故닐암스트롱의생전모습

▲마라토너 클레어 로마스가 런던 트라팔다 광
장에서패럴림픽의성화를밝히고있다.

권수정 기자

중국어

<첫 만남>

9월 개강 첫날 심리학 수업에 늦어 인문관 4층으
로헐레벌떡뛰어겨우수업에늦지않았다.

사람이 꽉 찬 강의실 안에서 빈 자리는 한 자리

뿐이었다.

“저..여기 앉아도될까요?”

“아..!네..여기 앉으셔도됩니다.”

자리를 내어준 남자는 뭔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

지만 왜 그런지 잠시 의아했을 뿐 나는 다시 수업

에집중했다.

수업이 끝나고 그 남자는 뭔가 할 말이 있어보였

지만 나는 다음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다음호에계속....... 

< >아왈 리까

피 아왈 야움 민 알 파슬릴자딛, 타으키라툴 무하다라 알라
믈나프쓰. 라킨 라키 일랄 따 라비으, 비싸밥 달 마 타으키

마꾸드 파릭 와 파 핏 싸플 무즈다힘

라우싸마흩... 할 윰키니 안 아즐리쓰 후나?

아우... 나암 타파달

알라줄 알라디 쌈마흐니 비아즐루쓰 피히 얍두 문두히쓰.
아나 으라투 빌가립 피 틸카 나끝트 와 라킨 라즈투 알랏
다르씨.  

바으다 인티하이 민 앗다르씨, 알라 라금 민 안 야브드 안
에인다후 케람 리 카라즈투 민 알 파슬
케이랄 아타나카룰릿다르씨 앗타을리. 

※무쓰타미르 피 무끄빌

< 初面 > 추미엔

지우유에, 카이슈에더디이티앤, 여우유츠따오워지지망망더파오따오
찌앙슈에러우쓰청차이찐러찌아오쓰

찌아오쓰리련만만더, 즈여우이꺼쿵쭈어웨이

워커이쭈어쩔마?

아! 당란커이

나거랑워쭈어웨이더난셩 짜이리엔씨엔저이중징씨아더삐아오칭, 워
부즈다오웨이션머단워마카이스팅커

커지에수허우나웨이난셩하오씨앙뚜이워여우화수어, 딴워웨이러씨아
이커씨엔리카이러나거찌아오쓰

※씨아이지찌쒸

earTHeme  
올림픽, 우리나라가 제일 잘나가

2012 런던올림픽이막을내렸다. 우리나라와는서로다른수확을거뒀지만다른나라역시결과하나경기하나에울고웃었을터, 우리학교에서공부하는각국의유학생들

이느끼는자국의올림픽이궁금하지않은가. 그들이말하는올림픽의즐거운점, 아쉬운점을생생하게들어보고덤으로각나라의인기스포츠까지알아보자. 편집자주

▲중국, 주우가, 교환학생

▲멕시코, 데비드(david), 
글로벌 경영 소속

▲폴란드, 필립(filip), 어학당 소속

한국의 탁구 한국에서의 탁구도 중국 못지

않게 인기가 있다. 우리나라에 탁구가 도입

된 계기는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1924년

경성일일 신문사가 제1회 탁구 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급격한 보급이 시작됐으며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3개의 은메달을 거

머쥐는성적을거뒀다.

한국의 축구 축구 역시 한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

강 진출을 맛본 후 국내 축구팬들이 급증했

고 그에 이어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리그

에 진출하면서 한국축구는 빠른 발전을 거

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는

한국대표팀이 일본을 이기고 최초로 동메달

을품에안았다.

한국의 배구 한국은 배구 강국이다. 국제대

회에서는 17세이하로구성된여자주니어배

구팀이 세계 12강이 겨루는 세계 유스 배구

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으며 91년에는

남자팀이 악전고투 끝에 92 바르셀로나 올림

픽출전권을따냈다. 무엇보다도국내에서배

구리그가열리며많은사랑을받고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올림픽 강국인데 이번 올림픽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중국이 1등을 했지만 이번 런던올림픽
에서는 미국을 이기지 못했어요. 물론 선수들이 딴 메달 수는 많지
만 조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올림픽 강국이기 때
문에 중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중국하면 탁구가 떠오르는데 중국에서 탁구란 어떤 스포츠인가요?
탁구는 중국의 국민 스포츠죠. 이번 올림픽에서 △남자 △여자 △
단식 △복식 모든 탁구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아주 뿌듯합니
다. 중국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 탁구장이 마련돼 있고 체육 커리큘
럼에 탁구가 필수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멕시코가 무난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어떻게 생
각하세요?
올림픽 총 성적은 부진하지만 올림픽 최고 인기 종목인 축구에서 우
리 멕시코가 최초로 금메달을 따서 아주 행복했고 다음 올림픽은 축
구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가 잘하고 또 인기 있는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이번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축구가 유일한 인기 스
포츠입니다. 멕시코 거리에는 언제나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축구문화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자국의 이번 올림픽 성적에 만족하세요?
이번 올림픽 성적은 조금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가 10개
정도의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개밖에 따지 못했구
요. 특히 폴란드의 주종목인 배구에서 러시아팀에게 패해 은메달밖에
따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폴란드 배구팀이 제일 유명한데 배구는 폴란드에서 인기 종목 인가요?
당연히 배구가 제일 인기있죠. 남녀노소 다 배구를 즐겨하고 모두 배
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배구 국가대표 남자팀이 많은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쿠렉 선수, 비니아르스키 선수같은 실력있는 선수들
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최강팀이라고 할 만큼 자부심이 있습니
다.

한국의 배드민턴 한국에서도 배드민턴은

인기 스포츠다. 장소에 제한이 적고 라켓과

셔틀콕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

에 누구나 즐겨하는 스포츠다. 배드민턴 선

수 중 특히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

스트인 이용대 선수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런던 올림픽에 바로 인도네시

아팀에패해많은아쉬움을남겼다.

인도네시아가 이번 올림픽에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는데 어떻게 생
각하세요?
이번 런던올림픽은 대체로 절망적이었어요. 금메달은 하나도 따지 못했고
은메달과 동메달 하나씩 땄네요. 특히 우리의 주종목인 배드민턴을 강국 중
국에게 패하여 아주 슬펐어요. 언젠가는 인도네시아도 올림픽 강국으로 떠
오르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대부분 잘하던데 제일 잘하는 스포츠가
배드민턴인가요?
당연히 배드민턴이죠. 물론 이번 올림픽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
만 배드민턴은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그리고 누구나 잘 하는 스포츠입니
다. 그냥 거리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일반인도 실력이 수준급이구요.

▲인도네시아, 아챔 살드 배
사라마(Achlam Sald
Basalamah), 교환학생

박준서 기자 86jspark@hufs.ac.kr



운동을하면위험한운동장?
사례 1.

사례 2.

애매한 규정, 혼란스러운 학생들

축구 동아리, “좁아서 경기하기도 힘들어”

펜스, 배수시설…시설은 낙후, 관리는 허술

김정원기자 86jeongwon@hufs.ac.kr

06심층기획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952호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운동장에서는 야구를 하는 학생들, 축구경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는 학생들 모두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해주는 운동장, 그러나 면적이 줄어들고 시설이 낙후되기 시작하며 점차 제 기능을 하기 어려

워졌다. 학생들은 운동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학생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

는운동장이오히려학생들의안전을위협하고있다.    편집자주

운동하고 싶은 학생들, 

운동할 수 없는 운동장

야구동아리

미식축구동아리

핸드볼동아리

▲배수시설이 불량한 우리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물 웅덩이를 피해 운동하고

있다.

▲ 잔디밭(868㎡)이 조성되며 기존 운동장이 5＼1정도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좁아진 운동장을 이
용하기위해운동동아리를비롯한학생들이 고스란히불편을감수해야한다.

학생들요구는뒷전, 
규정에얽매이는학교

위험할수밖에없는운동장

(약 70.53m)
(약 18.93m)



사례①

사례②

김계선 기자 86ksholic@hufs.ac.kr

07심층기획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952호

우우리리학학교교는는 어어떤떤 대대책책을을 구구상상하하고고 있있을을까까??

주거문제는‘사치’가 아니라‘생존’의 문제이다. 특히 학교 앞 주거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
다. 그런데 학생들은 글로벌캠퍼스 주변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자
취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위해 학교수업에 소홀해지는 이상한 현실.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편집자 주

주주거거비비용용,, 제제 22의의등등록록금금 수수준준

제2의등록금집값, 이를위해뭉친세대학
Q.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며 어떠한 성과

가있었나요?

Q.앞으로주거네트워크의계획은무엇인가요?

김계선 기자 86ksholic@hufs.ac.kr

이번 해 3월, △서강대 △연세대△홍익대가힘을합쳤다.

세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주거문제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을

위한‘주거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5월 3일(목)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7명의 전문가 패널들과 함

께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

용을 알아보기 위해 주거 네트워크에서 조사단 팀장을 맡고

있는박아영(홍익대 09)를 인터뷰했다.

”“

높높은은생생존존의의비비용용그그이이유유는는

학학생생““못못견견디디겠겠다다””,, 집집주주인인““적적당당한한 가가격격이이다다””

토토지지정정의의시시민민연연대대““학학교교와와총총학학생생회회의의노노력력이이중중요요””



08사회路

맨눈으로보는그림 기자고정칼럼

그녀석의침묵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952호

문나윤 기자

진실된기사가되고싶다면

▲뮤지컬<맨 오브 라만차 (Man of

La Mancha)>

극과극 기자 고정칼럼

◆“모두 10일간은학생이아닌농민이다”-노동봉사

◆“농촌이야 늘 힘들지”-농촌 현실 알기

◆“같이즐기면서연대감이커졌어요”-문화봉사

권수정 기자 86sj@hufs.ac.kr

화화끈끈한한청청춘춘들들의의뜨뜨거거운운여여름름나나기기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의 농촌봉사활동대(이하 농활대)는 경상북도 청송에서 6월 25일(월)부터 7월 4일(수)까지 9박 10일의 농촌봉사활동

을 마치고 돌아왔다. 강지우(사범·프교 07) 총 농촌봉사활동대장(이하 농대장)은“예년보다 많은 340명 학우들의 참여 열기와 청송군 농

민회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농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실제 농촌활동은 농활대 학우들에게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9박10일간 농사꾼이됐었던청송농활대의생생한발자취속으로빠져보자. 편집자주

▲콩밭매는아낙네대신콩밭에부직포덮는남정네들

▲“얼쑤~ 좋다”흥겨운 풍물패 가락에 어깨를 들썩이는

마을어르신들

▲종이접기를하고있는마을아이들과농활대원들

<길로>

<글 장>

*사대 : 사격 경기에서사격할때서는자리

운동章
‘맨눈으로 보는 그림’은 그림과 화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 그 자체만을 감상하는 코너입니다.

표적을향하는총성을위하여

▲사격경기에참여한선수가자신의과녁을조준하고있다. ▲ Winslow Homer, Waiting for Dad aka Longing

기자고정칼럼 김정원 기자 임채윤 기자



09학술

양재상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타는목마름으로해방을외치다’- 정치외교학과사회과학연구회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952호

학회의소리

박진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경영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으며 그

계기는무엇인가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사셨네요. 그

렇다면 광범위한 경영학 중에서도 교

수님이 특히 흥미를 느끼시는 분야는

무엇인지설명해주세요.

교수님의 대표적인 연구 분야나 자부

심을 가지고 계신 연구실적에 대해 소

개부탁드려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다음 세대가

감당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부동

산 가격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으로설명해주세요.

자산시장 이외에 경영학

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것이있나요?

기업가치는 내부적인 축소나 확장을

통해 달라지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기

업가치를 외부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할 예정이 있으

신가요.

홍진아기자 86jinah@hufs.ac.kr

취업에만유용한? 실생활에도유용한! 경영학
글로벌 경영대학 박진우 교수를 만나다

‘황금의고리’로여행을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학술인터뷰>

<박진우교수님의주요연구·발표실적>

•“Dividend Yields and Stock Returns:

Evidence from the Korean Stock

Market”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2010, Vol 39, No. 6,

pp. 736-751. 외 SCI급 저널에 논문 다수

발표

•기타 저명한 국·내외 학술지를 통해

1992~2012년 동안 논문 20여편 이상

발표

1.“현저한시황변동조회공시의전보효과”

재무연구, 2012,pp.89-121

2.“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

의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행에

관한연구”금융안정연구,2011,pp.51-81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 콜로키움에서 블라디미르와 이바노보의 아름다운 정

교회사원사진을바라보고있는교수님들

▲대학생 사회포럼에 참가한 학생들이 다른 학회의 발표를 경

청하고 있는 모습. 올해 처음 열린 이 포럼에서는 사회과학학회

갈증을비롯한다양한분야의학회가참가했다.

사
진

문
나
윤

기
자



10 열린공간

로그아웃 김경보기자

마녀사냥은

정당화될수없다

나무와청춘, 푸르름을공유하다

새학기, 계획만이전부는아냐

이번지난호는기고글이없어빈자리로남깁니다.

“여러분의의견으로채워주세요”

지난호를말하다 지난호를말하다

일 시

정 지

교내의 녹음을 이루는 나무들이 유달리 푸르다. 이 나무들이

한창 푸를 때가 가장 뜨겁기도, 시원하기도 하다. 마치 우리들의

청춘과 같다. 우리들의 푸르른 청춘은 열정과 순수가 공존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청춘은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뜨거

운 열정을 주며, 열정이 있는 만큼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순

수함을제공하기도한다. 

하지만 푸른 녹음만이 나무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

니다. 녹음의 시절을 거친 나무는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열정과 순수로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나

면 자연스럽게 달콤한 열매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

다. 열매를 기다리며 푸른 녹음을 더욱 짙게 드리우는 나무처럼,

우리들도 당장의 결실에 급급하기 보다는 푸른 청춘을 치열하게

즐기는건어떨까.

글·사진 홍진아기자 86jinah@hufs.ac.kr 

남대현(노어과 89)
UNIST기초과정부 교수

동문의소리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952호



11열린공간

사설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952호

십자말풀이 “학보를꼼꼼히읽으면답이보인다”

┃┃가로열쇠

┃┃세로열쇠

■십자말풀이정답을 9월 11일(화) 까지 이름 , 연락처 , 학보사에하고

싶은말과함께학보사로가져오시면추첨을통해각배움터당 3분씩

총 6분께문화상품권을드립니다.

•서울배움터국제학사 401호 담당자 : 유상민기자 (010-9985-0238)

•용인배움터학생회관 212호 담당자 : 이민정기자 (010-8729-9406)

학내갈등을풀어가는지혜가필요하다

당신은학보의동반자입니다

To. 몽골어과 11학번 학우들

From. 김재우 (동양어·몽골어 09)

비둘기 칠판에선 고맙고 사랑하는 분께 보내는 편

지를 실어드립니다. 받는 사람은 군대 간 학우, 유

학 간 학우, 졸업생, 휴학생, 빵차 아저씨, 교수님

등 우리 학교 사람 누구나 가능합니다. 학교 신문을

통해 조금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편편지지분분량량

한글 기준 4~7줄(엔터 없이), 띄어쓰기 포함 200

자~400자, 원고지 기준 1매~2매

기기고고방방식식

△캠퍼스 △학부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편지글을 86healing@hufs.ac.kr로
보내주세요.

담당자 임채윤 기자

글로벌캠퍼스는기고가없어

이번호에실리지않습니다.

① ② ②

①

③

④ ⑥

③ ⑤

⑥

창 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 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강유나 부 장 문나윤 우보연 홍규원

정기자 권수정 김경보 김계선 김정원 박준서 신민지 양재상 유상민

이민정 이은결 임채윤 홍진아

조 교 이현주 정진경

제 작 ㈜경보기획 인 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s1955

www.oedaehagbo.com

여러분의

적극적인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기고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동문의 소리(8매) / 지난호를 말하다(6매) / 비둘기
칠판(3매)의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선물도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facebook.com/newhufspress  or  www.oedaehagbo.com

연 락 처 •서울 02-273-2504 •글로벌 031-330-4112

외대학보 •서울 국제학사 401호 •글로벌 학생회관 212호

편집장 강유나(영어·영어 11) 84yoonah@hufs.ac.kr

원고료 - 외대생 5,000원 / 매
교직원, 동문 10,000원 / 매
(1매 = 200자 원고지)

■ 증정품 - 매호 추첨을 통해 텀블러를 드립니다.
■ 십자말풀이
추첨을 통해 6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학보우체국
교환학생, 군대 간 친구 등 외대학보를 받기 힘든
이들에게 학보를 보내드립니다.

기사제보

소정의 선물



평범한카페? 그럴리가!

Oasis ‘Let there be love’

여러갈래의마음이모여채워낸공간

당신과의‘맛좋은’사회공헌

“기업의성공은소비자가만들어주는것입니다”

글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사진 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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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허브더카페』, 그곳의우리학생들을만나다

▲coffee break! 어떤사회를꿈꾸냐는질문에“모두가재밌게

사는사회”라고대답한홍사성(상경·경제 08)군이얼음과에스

프레소를섞어샤케라또를만들고있다.

▲직접키운허브로음료모히또를완성하고뿌듯하게웃는김

연지(경영·경영 11)양

▲동아리‘그림촌’에서기증한그림이바리스타백승덕(경영·경

영 10)군을지켜보고있다.

▲“원두한톨도새면안돼요”막내지만팀장역할을묵묵히해

내는김수현(동양어·몽골어 12)군이원두가는기계를세심하

게보고있다.

왼쪽부터백승덕(경영·경영 10), 김수현(동양어·몽골어 12), 김연지(경영·경영 11),

홍지애(경영·경영 09), 최재영(사회·자전 12), 홍사성(상경·경제 08), 조현우(동양

어·이란어 08) 

“커피를마신당신,
기부에참여하셨습니다”

『허브 더 카페』

··운운영영시시간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위위치치 - 국제학사 3층 318호

··커커피피 가가격격

아메리카노 1500원(HOT) 1800원(ICE)

바닐라 라떼 2500원(HOT) 2800원(ICE)


